
‘수도권 역차별’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

제도개선 촉구 건의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과 이상욱 · 임규호 부위원장님
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문 성 호

의원입니다.

□ 서울시 내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필요한 철도사업이 타

진될 수 있도록 수도권 역차별 요소로 작용하는 기획재정부

‘예비타당성조사’ 지표개선을 위해 발의된 ‘‘수도권 역차별’ 기

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‘에 대하여 제

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□ 예비타당성조사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「국가재정법」제38

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도로, 철도 등의 재정사업

에 대한 사전 타당성을 검토·평가하는 제도로 평가항목은 경



제성·정책성·지역균형발전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나, 2019

년 제도 개편에 따라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평가지표에서

‘지역균형발전’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.

□ 이에 따라 서울시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철도사업 추진

에 있어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수도권 대상 예비타당성조

사 평가 지표는 과도한 경제성 평가 비중, 편익산출 한계, 균

형발전 효과 미반영 등의 한계로 서울시 낙후지역 해소 기회

가 박탈하고 있습니다.

□ 실제로도 서울 관내를 통과하는 ‘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’과

철도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잇는 ‘강북횡단선’, 그리고 서울

서남부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‘목동선’까지 줄줄이 경

제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실정입니다.

□ 이에 경제성에 치중한 평가 비중을 조정(60~70%→40~50%)하여 정

책 평가 비중을 상향(30~40%→40~50%)하고, 경제성 평가 편익 항

목을 개선·발굴하며, ‘지역균형발전 효과성’을 정책성 평가항목

에 반영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서울특별시를 포함한



수도권 내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

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고자 합니다.

□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

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

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
